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정신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재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랫동

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1]. Hahn과 Rhee[2]는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권 존중은

인정하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이해관계가 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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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 인식이 투영되는 매체라 할 수 있는 영화에

서 묘사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상영된 영화 중 조현병 환자가 등장하는 48편의 영상자

료와 시나리오를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대인지각, 감정지각, 가족 및 친지의 인식, 그리고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1995년 이전 영화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한 구체적 경험이나 내면적 묘사가 증가하고

치료와 관련된 가족이나 환자의 태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묘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영화를 통해 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

은 부정적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피하고 싶은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 인식에 영향력이 높은 영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인식 변화에 영상매체가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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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ocial percep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through films 

expressed in schizophrenic patients. We analyzed 48 films and scenarios that have been screened for the last 40 years 

by content analysis method to perceive interpersonal and emotional perception, perception of families and treatment 

measures. Patients were violent, dangerous, and burdensome to the family. However, specific experience or internal 

description has increased, and attitude of family or patients related to treatment has been more actively described 

since 1996. In conclusion, the perception of patients seen negative, want to avoid, giving burdens and pain to others. 

Therefore,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 of mental disorders,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use of films that have 

a high impact on public perception, and try to study the influence of visual media on percep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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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검찰청

보고[3]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며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4].

이런 편견은 특히 주거,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생활 전

반의 차별로 이어져 편견으로 피해를 입는 어떤 사람들

보다가장극심한사회적배제의대상이 되게한다[5]. 그

중 조현병은 주요 정신장애로, 환자는 인지기능의 장애,

자아기능의 약화,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을 겪으면서 정

신사회적 손상을 매우 크게 입게 된다[6].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재활을 위해서는

본인, 가족, 주변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7,8].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 뿐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여궁극적으로 국민

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9].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을 기점으로 정신보건사

업이 추진되면서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10-12].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도 정신건강사업의 추진방향 중 하나로「정신질환에 대

한 편견해소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선정하고 인식개선

과 기반 확충을 중점사업으로 계속해가고 있다[13,14].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공익광고 제작방영

과 매체 모니터링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을 도

모하고 가족 및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해오고 있다[14].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국내 조사에서도 사람들은 정

신장애인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

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웃으로는 꺼리는이중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15]. 이러한 편견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중매체로서[16-18],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일반인의 사고뿐

만 아니라 관련 공공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대중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정신장애인들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가 처한 상황이나 행

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힘이 부족하며 나약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16-18].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로서 영화를 특히강조하고 있는데

[19], 이는 영화가 대중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술로서 시대에 따라 현실을 비추어 왔기 때문이다. 영화

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대중의 보편적 정서의 틀을 벗

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영화는 그 시대 사회 대중의 보편

적 가치 인식을 보여주게 된다[20].

영화가 현실을반영할 때는 단순모사나 복제 뿐아니

라 사회의 모순과 현실의 본질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그

려내게 되면서 관객이 실제 현실을 지각하게 돕고 영상

으로 생동하는 대상을 미리 경험시켜 강력한 투사의 힘

을 내포한다[19].

또한 각기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영

화를 볼수 있고수많은사람이공유할수 있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21]. 즉 영화에서 정신장애인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내용을 다수가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강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

을 미쳐 사회 인식을 주도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내용분석 등의 방

법을 활용한 현상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매체의 메

시지가 실제로 수용자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22]

이에 정신질환 중에서도 만성적 경과를 거치는 대표

적인 질병인 조현병에 대해 영화에서는 어떤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시기를 나누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인

식개선 사업을 계속해왔고, 정신건강 관리 방향도 수용

위주에서 재활과 사회복귀 중심이 되는[23]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1995년을 기준으로 40년간 영화에 투영된 조현

병에 대한 사회 인식을 비교 파악하여 인식개선을 도모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영화 속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

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파악하여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이전 한국영화 속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1996년 이후 한국영화 속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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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영화진흥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영

화로 조현병 환자를 소재로 하고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상영된 영화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초부터 2016년

5월 초까지로 영화포털사이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

영화데이터베이스’에서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신이상,

정신분열, 정신병, 정신병원, 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조현병’ 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한 80편의 영화중에서

조현병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21편과 영상을 구

할 수 없었던 11편을 제외하고 총 48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조현병 환자를 표현하는 대사나 행동, 감정 등의 묘사

에 나타나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Gong[1]의 정신장애

인에 관한 표상반응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영화 ‘지구를 지켜

라’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대상으로 시험코딩(pilot

coding)을 수행하면서 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영화내

용분석기록지를 구성하였다.

영화내용분석기록지에는 장르, 개봉일시 등 일반적인

정보와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내용을기술하도록 구성하

였다. 내용 분석의 틀은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와 상호작

용하거나 관계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를 표

현하는 대인지각(유형, 성향, 행위 등), 조현병환자에대

한 감정 지각(긍정적 부정적 정서), 조현병 환자 가족이

나 친지의 인식, 그리고 조현병의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

을 포함하였다.

2.4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 초부터 2016년 5월 초까지 이

루어졌다. 국내 대표적인 영화포털사이트 영화진흥위원

회(http://www.kofic.or.kr/)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www.kmdb.or.kr/)에서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

신이상, 정신분열, 정신병, 정신병원, 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조현병’ 을 단어로 검색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VOD, DVD, VHS로 영화를 각 2

회 이상 시청하였고, 되감기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장

면을 수차례 반복하여 보았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한국

영상자료원을 방문하여 열람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영화내용분석기록지에 영화의 장르, 개봉일시, 관람등

급, 시간, 제작/배급, 감독, 인물 설정, 줄거리와 함께 조

현병 환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사, 분위기, 구체적인 행

위와 상황, 장면 횟수 등을 3차에 걸쳐 작성하였다.

영화의 내용분석 기록은 1, 2차에 걸쳐 시나리오를 확

인하면서 해당 장면을 비교하고 종합하였다. 작성내용이

시나리오와 다른 경우에는 재시청하면서 영화와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재확인하였고 시청한 영화의 대사를 따랐

다.

연구자 1인이 영화를 2회 이상 반복 시청하고 리모컨

의 되감기 기능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애매하거나 세밀

한 장면은 교수 1인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메

모하여 자료 분석 시 활용하였으며 당일 문서화함으로써

자료의 누락을 막고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다. 장

면의 구성요소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기술된 시나리오

를 객관적인 자료로 삼아 논문을 쓰는 전 과정동안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해 여러 편의 연구를 발표한 정신간호

학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반을 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4.1 영화 개봉 시기 분류 및 코드화

영화는 개봉시점과 제목을 토대로 1995년 이전과 이

후로 나누었다. 그리고 Movie의 ‘M’과 연도를 붙여 코드

화하였고 동일 연도는 숫자로 구분하였다.

2.4.2 영화 내용 분석

영화 내용에 대한 분석은 Satu Elo와 Helvi

Kyngἅs[24]의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핵심내용 코딩은 영화 장면과 시나리오에서 영

화내용분석기록지의 항목에 따라 추출하는 것으로 이루

어졌다. 핵심내용은 대사, 분위기,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

장면을 분석코드와 함께 정리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합하고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

과 직접적 대사, 시나리오에 나온 묘사로 선택하여 빈도

와 함께 표시하였다. 빈도수는 행위를 시작해서 끝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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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한 장면으로 수량화했고, 대사는 나올 때마다 횟

수로 측정하였다. 문장에서 형용사나 동사로 나타난 단

어를 명사화하고 해석 오류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상

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덧붙였다. 대

사가 긴 경우에는 간결하게 요약 표현하였고, 문장의 시

작과 끝, 그리고 문장을 삭제한 경우에는 ‘...’으로 처리하

였다. 맞춤법이 틀리거나 사투리가 너무 심한 경우 이해

를 돕기 위해 글자를 수정하였다.

둘째, 5회에 걸쳐 핵심내용 코딩을 반복 확인하고 유

사한 내용끼리 묶고 빈도수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유

사한그룹으로묶기 어려운 경우에는 코딩을 추가하였다.

이를 그룹별로 범주화하고 요약 정리하여핵심범주를 확

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인지각

1995년 이전 영화에서 조현병 환자를 지칭하는 말로

는 범죄자나 사회악이 가장 많았다. 패배자 혹은 미치광

이라고도 표현되었다. 조용하고 가정적이며 깔끔하다는

긍정적 묘사도 있었으나 집착이 심하고고집스럽다는 부

정적 성향이 더 두드러졌다.

배회하고, 지저분하게 식사하며, 성생활이 문란하고,

씻지 않아 악취가 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이유 없이

울고 웃고 고함지르며, 대화하는데 반응이 없거나 횡설

수설하며 지리멸렬하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한

편 자신이 예수처럼 위대한 인물이라는 과대 사고도 보

이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부리는 공격 행위

도 보였다. 도둑질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행

인들에게 줘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하고 발작하기

도 하였다. 멍한 표정으로도 표현되었지만 주로 섬뜩한

인상으로 경계하고, 때로 이상한 몸치장과 옷차림을 하

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었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사이코라 지

칭하는 게가장 많았고, 범죄자, 패배자, 적이라고도 하였

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망상

에 따라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는사람으로 등장하기

도 하였다.

배회하고, 지저분하게 식사하며 이물질 섭취, 식사 거

부, 비정상적인 수면 등의 행동을 보였다. 악취를 풍기고

문란한 성생활을하는 사람, 이유 없이 울고 웃고 고함지

르며, 대화할 때 반응이 없거나 횡설수설하고 지리멸렬

하게 말하는모습을보였다. 자신을 슈퍼맨 같은 영웅, 또

는 나무나 사이보그라 주장하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행

패부리고 물건을 부수며, 자해 행동 등의 공격성을 보이

고, 갑자기음식을 모두 버리는 이상한행동을 하거나 손

가락을 마구 움직이는 반복행동을 하며, 발작하기도 했

다. 또한 깡마른 체격, 멍한 표정, 경계하는 섬뜩한 인상,

자해 상처, 이상한 몸치장과 옷차림의 사람으로 묘사되

었다. 아래 Table 1과 같다.

3.2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감정지각

1995년 이전 영화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하는 감정 표

현으로는 두려운 표정, 황당한표정, 꼴 보기싫다는혐오

적 표현을 하거나 비웃고 꺼리며, 쫓아버리려 하거나 피

했다.

한편 조현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표정으

로 돌봐주거나 울기도 하고 걱정스레 곁에 있어주기도

하였다. 편안하게 대하고 환자 말에 동조하며 거들어주

는 모습도 보였으며 가족이나 친지가 과거에 대해 용서

를 구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도 있었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도 조현병 환자를 대할 때 사람

들은 혐오적인 표현이나 비웃음을 가장 많이 보였다. 두

려운 표정으로 무서워하고 황당한 느낌을 드러냈다. 또

한 환자를 꺼리고 쫓아버리거나 신고하고, 학대나 살해

도 저지르는 등 혐오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는 장면도 있

었다.

반면 안타까워하며 울고 돌봐주거나, 염려하며 곁에

있어주려고도 하였다. 편안히 대하면서 말에 동조하거나

위로하는 모습도 있었다.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

는 가족이나 친지의 모습 또한나타났다. 아래 Table 2와

같다.

3.3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가족 및 친지의 인식

1995년 이전 영화에서 가족이나 친지는 환자를 끊임

없이 신경 쓰면서 이로 인해 병들거나 자살하기도 하였

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한탄하고, 환자의

위생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짐’이라 칭하며

주변에 알리기를 부끄러워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책임져야 한다는 고민과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였다.

또한 환자 몫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기대를 부담스러

워 하면서도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였다. 환자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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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이용하거나 때리기도 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도 가족이나 친지는 환자를 끊

임없이 신경 쓰면서 포기하려 하고 그런 상황을 한탄하

며 환자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족 갈등이 묘

사되었고 가정의 해체를 겪기도 하였는데, 환자를 짐이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After 1996

Type

Criminals/ Social evil(13) Psycho/ Ghostly person(67)

Criminal/ Enemy(28)Loser(6)

Loser(3)
Lunatic(6)

Non-dangerous person(2)

Propensity

Positive
Domestic(5) Scrupulous/ Planned/ Skillful/ Aggressive(9)

Good/ Quiet/Tidy(3) Courtesy or goodness(3)

Negative Extreme commitment/ Stubbornness(4)
Extreme commitment/ Obsessive/
severe anger/ Blame for others(11)

Conduct

Daily life

Roaming(7) Roaming/ Anywhere(over)Sleep/ Sleepless(12)

Dirty eating behavior/ Odor(4) Dirty eating behavior/ Odor/ Foreign body intake/
Refusal to eat(9)

Inappropriate sex/ Sexual temptation(3) Inappropriate sex/ Sexual temptation(4)

Emotion
expression

Crying and laugh without reason (15) Crying and laugh without reason (27)

Yelling (9) Yelling(27)

No dust (8) No dust(7)

Language
expression

Persecutory delusion, megalomania(22) Persecutory delusion, megalomania(97)

Gibberish/Incoherence/ Neologism(55)Gibberish/ Incoherence/Neologism(11)

Hallucination(15)No reaction(8)

No reaction(8)Hallucination(3)

Aggression Use violence(11)
Use violence/ Break stuff (89)

Self-harm(14)

Etc

Bizarre behavior/ Suddenly run out(17) Bizarre behavior/ Suddenly run out(32)

Seizure(3)
Repetition behavior/Seizure(11)

Thievery(2)

Appearance

Expression
Blank expression(10) Gruesome/ Wary look(13)

Gruesome/ Wary look(6) Blank expression(10)

Dressed

Scruffy grooming/dress(8) Scruffy grooming/ dress(18)

Unusual grooming/ dress(14)
Unusual grooming/dress(4)

Skinny build/ Self-inflicted wound(5)

Table 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After 1996

Dislike/
Avoidance

Dislike

Disgusting expression/ Ridicule(19) Disgusting expression/ Ridicule(79)

Physical abuse/ Murder(10)
Away(5)

Away/ Report(9)

Avoidance Avoid or worry(5) Avoid or worry(20)

Fearful/
Embarrassment

Fearful Fearful facial expression and say(15)
Fearful facial expression/ Scary(41)

Sense of threat(4)

Embarrassment Absurd expression/ Question(28)
Absurd expression/ Question(51)

Sigh(7)

Sympathy/
Concern

Feel pity

Sad expression or look(30) Sad expression or look(35)

Physical assistance/ Care(9) Physical assistance/ Care(15)

Crying(4) Crying(2)

Concern
Worry/ Anxious expression(27) Worry/ Anxious expression(34)

Keep somebody company(7) Keep somebody company(7)

Care
Agreement(3) Make people feel at ease(7)

Make people feel at ease(1) Agreement/ Consolation(6)

Guilty feelings Seeking forgiveness(4) Seeking forgiveness(4)

Table 2. Emotional Percep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162

라 칭하고 주변에 알리기 부끄러워하며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거나 환자의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를 보이며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다.

이외에도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환자 대신 복수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환자 덕분에 장애 혜택

을받는가족으로묘사되기도하였다. 아래Table 3과같다.

3.4 조현병의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

1995년 이전 영화에서는 환자에게 가족의 사랑이나

주위의 관심이 질병 회복에 필요하다고 표현되었다. 그

리고 입원하여 강제로 식사하도록 하는 장면이나, 사이

코드라마, 투약이나 정밀검사, 휴식 등을 권하는 장면이

있고, 실제 자아를 찾으라고 조언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을회의를 한 후 입원을 권

유하기도 하고 환자 자녀를 시설에 보내기도 하였다. 환

자 도주를신고하는 장면, 뉴스 보도, 굿을하거나 방임하

는 장면도 있었다.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여 연애를 권하기도 하였다. 치료로는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등장하고 투약관리나 자발적 약 복용이 있었다.

병원 장면으로는 식사거부 환자에게 위관영양을 하거나

안정실에서 억제를 적용하고 전기경련요법, 사이코드라

마, 활동요법등이 나타났다. 또한 실질적인 자신을 찾아

야 한다며 조언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2014년영화부터 환자인권심의 장면이등장하였고, 환

자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퇴원 후 시설 입소나 사례

발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장면도 있었다. 지역사회

에서는 환자 관련 소식을 알리거나 이장이 입원을 의뢰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설에 입소하여 회복을 위해

명상과 요가를 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아래 Table 4와 같다.

4. 논의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 모두 조현병 환자

는 사회에 해를 끼치고 희망이 없는 존재로 영화에 비춰

지고 있었다. 특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이미

지가 많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21,25,26]와 유사하였다.

40년 이전보다시간이 경과할수록 폭력적 모습을 보이고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그리고 있었는데 이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국내 영화 전반에 폭력성이 심해지는 경향

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27].

한편 조현병 환자의 성향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가정

적이며 착하지만 고집이 심해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라는 과거의 이미지와는 달리 1996년 이후부터는 계획적

이고 꼼꼼하며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기

도 하여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인 지각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영화 속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감정표현이 적절하지

못해 이유 없이 울고 웃고 고함지르며, 무반응이거나 횡

설수설하고 지리멸렬하며 망상과 환각을 드러내어 조현

병 환자들의 주요 행동 특성 연구[26]들과 같았다. 특히

변덕스러운 감정 폭발 장면의 빈도가 잦았는데, 1996년

이후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망상과 환각의 경우, 단순히 환자의 말에 의존하

던 묘사방법이나 극히 짧은 기억회상장면을 보여주는 것

에서 벗어나 관객이 환자가 되어 증상을 겪는것 같은실

감난 장면묘사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의 내면과 경험하는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조현병 환자가 영화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

아지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음을 나타냈다. 그러

나 증상이라고할 수 있는 행동특성에대한묘사는자세

해졌지만 그로 인한 고통이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성

찰적 내용은 없었다.

조현병 환자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감정은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많았고 환자에게서 벗어나려는 태도와 경

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호의적 표현이나 회피 행동 등

은 1996년 이후 영화에 훨씬 많아졌으며, 힘들어도 함께

살려던 과거 모습에 비해 가족 해체의 위기감을 더 느끼

게 했다. 또한 욕설과비난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거나때

리고 밀치는 행동의 빈도가 확연히 높아졌는데 이는 최

근의 다른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공격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불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에 대해 싫어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인식을 드러내는 현재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고 앞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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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며 돌봐주려는 행동 표현도 1996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더욱 만연해짐에 따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의 인식은 1995년 이전

이나 이후 여전히 회복을 기도하면서도주변사람의 이목

을 걱정하고 환자를 감추고 싶어 하며 죄책감이나 경제

적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환자와 가

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의 부담감은 시대가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28,29].

그러면서도 치료대책으로 가족의 사랑이나 관심을 공

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Demere와 Nikita[24]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조현병 환자를

다룬 외국의 영화들을 참고로 하여 국내에서도 가족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한편 격려하고 지지하는영화들이 만

들어짐으로써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

할 수 있어야 하겠다[30,31].

가족이나 친지의 인식에서 달라진 것은 환자를 가족

끼리 돌보려는 것보다는 입원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

가한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입원치료에 대한 묘사가 달라졌

다. 1995년 이전의 영화에서 병원은 환자를 억누르거나

집단 활동 장면을 보이는 등 짧게 등장했지만, 1996년 이

후에는 치료 장면을 상세히 보여주기도 하고 병원 자체

를 무대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전기경련요법, 위관삽입과 같

이 다양한 치료 장면이 등장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강압

적인 장면보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

습이나 개방병동,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 장면 등을

보여줌으로써 입원시설의 변화나 환자 권리옹호의 동향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Since 1996

Treatment
measures

Love, Attention Love of family(3), Around interest(5) Love(1), Around interest(8)

Therapeutic
approach

Hospitalization(20) Gastrointestinal inserting/ restraining/ stabilization/
electroconvulsive therapy/ Medication/ Psychodrama(19)

Psychodrama/ Medication/ meditation/ Medical
examination/ Forced eating(5) Hospitalization/ Outpatient treatment (14)

Exercise/ Art therapy/ Tea meeting(7)

Protect/ Rest(3) Self-awareness(4)

Patient's human rights review(1)

Social measures

Recommended hospitalization in the town
meeting(2)

Legal action(8)

Case/ Budgets(2)
Report of the escape patient(1) News report(2)
News report(1)

Recommended hospitalization(1)
Sending in an orphanage children(1)

Etc
Exorcism(1)

Voluntary yoga program use(4)
Left to die(1)

Table 3. Awareness on Treatment measures 

Classification
Category(Frequency)

Before 1995 After 1996

pain

Disease outbreak/ Suicide(7) Desire to give up/ Long-term care(17)

Constantly nervous/ Difficulty in hygiene
management(5)

Constantly nervous/ Difficulty in hygiene management(17)

Long-term care/ Need for suicide(3) Family conflict(5)

Burden

Load(10) Load(7)

Economic burden(4) Shame(7)

Sense of responsibility(5) Self-condemnation/ Have deep resentment(3)

Shame(1) Economic burden(1)

Expectations for
Recovery

Pray for recovery(1)

Trying to change the patient's mind/ Aggressive treatment
needs(11)

Pray for recovery(1)

Etc

Can be used as a money issue(2) Incomprehension(6)

Revenge for the cause provider(2)If it is strange, it may be hit or tied(2)

Disability benefit(2)Incomprehension(1)

Table 4. Perception of Families and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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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삭막하고 어두운 배경, 강압적인 분

위기, 격리되어 있는 환자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많은

점은 Demere와 Nikita[25]의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아

직도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소홀히 하는 기관들에 대한

고발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스토리가 없이 단순히 장면만 보여준다면

조현병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저항을 키울 수 있다.

여하간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입원 치료 후 시설 입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나타내는 국가정책이 그려지고 있었다.

또한 환자에게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모습은 1996년

이후 영화에서 더 자주 묘사되는데 비해 경제적 부담에

대한 표현은 1995년 이전 영화에 더 자주 등장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개선되어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연구를 통해 조현병환자에 대한 실제적인대인 지

각이나 감정 지각이 영화 속에서 유사하게 그려지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영화매체를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알수 있

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일반인 뿐 아니라 의료인들의 태

도나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 또한 드러나기에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이

는 조현병 환자나 그 가족, 의사, 간호사 등 관련자들의

민감성을 자극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교육을 계획하거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조현병 환자의 등장이나 증상의 특이성을

흥미거리 혹은 피상적으로 다루었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고통과 투병의 경과나 이와관련된의미 등을 좀더 진솔

하게 다루고 더불어 가족의 부담과 극복, 지역사회의 관

심과 사회적 지원 등을 묘사하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

어야 하겠다.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먼저, 영상을 구하지

못해 보지 못한영화가 있었다는 점, 조현병에 대한 부정

확한 정보 나열 등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

석되어야 하며 다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다수의 전문가

를 포함한 관찰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상매체가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좀 더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거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영화를 소재로 하는 프로

그램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이 연구는 조현병 환자가 등장하는 영화로 지난 40년

간 한국에서 상영된 48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인지각, 감정지각, 가족

과 친지의 인식, 그리고 치료대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특히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

지만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로도

인식하고 있어 양가적인 면을 보였다. 가족지지는 조현

병 환자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돌

보는 것은 가족의 중요한 역할이다[32].

최근 영화에 이르면서 환자가 겪는 내면의 고통이나

행동 특성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다양

한 치료장면과함께 치료를 향한 의료진 및가족이나환

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

지만 조현병이나 조현병 환자의 행동 특성을 단편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고통이나 극복을 향한 삶의

의미 등을 성찰하기에는 부족함이 컸다.

요약컨대 영화를 통해 살펴 본조현병 환자에 대한사

회 인식은 실제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이나 친지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존재로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최근에

이를수록 치료환경의 변화, 환자의권리옹호, 자발적 선

택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영화의 주제 메시지를 사회현상과 비교하거

나 영화를 통해 특정 이미지를 고찰한다던지 관객의 정

치적, 사회적 태도의 점화를 살펴보는 등 영화를 도구삼

아 사회 인식과의 연결점을 찾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33-35].

이런 점에서 영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도구로 영

화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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